어린이 십자가의 길
 지금부터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과 이웃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지니도록 은혜 내려 주셔요. 

(제 1처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절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셨는데 우린 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모두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 어리석은 저희 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절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어깨에 지신 십자가는 아주 크고 무거운 것 이었겠지요. 
그 십자가에 저희 들 모두의 잘못과 욕심과 마음이 들어있었으니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깨를 짓누르던 십자가와 그 고통을 꾹 참고 계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제 잘못을 뉘우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기도, 성모송, 영광송)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3처 예수님께서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절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각자 알맞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때때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해야 할 일을 미룬적도 많아요. 공부와 기도, 심부름, 친구를 도와야 하는일 등... 모든 것이 귀찮아져서 던져버리고 싶은 때가 많았어요. 이젠 넘어지신 예수님을 일으켜 드리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겠어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절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피땀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성모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니, 

성모님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셨겠지요. 저희들은 이제부터 성모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절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남을 돕는 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꺼예요. 특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돕는 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지요. 예수님, 저희가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라 무거우시죠? 이젠 저희가 예수님을 도와 드릴께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6처 베로니카 성녀가 예수님의 얼굴을 씻어드림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절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저희가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할 때 마다 예수님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지시겠지요. 예수님 지금부터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일은 하지 않겠어요. 베로니카 성녀처럼 저희들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씻어 드리겠어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7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절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저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성사를 보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할 때가 많아요. 저희는 이 기도를 바치며 예수님께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약속을 어긴 다면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실망으로 또 쓰러지시겠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나쁜 아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8처 예수님이 여인들과 어린이들에게 말씀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절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저희들은 언니나 동생이 다치면 잘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저희가 힘이 들더라도 언니나 동생의 기분을 좋게 하도록 노력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아프고 슬퍼도 여인들과 어린이들에게 발길을 멈추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늘 관심을 기울이겠어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영광송)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절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착한 행동은 저희들이 하기에 힘이 들어요. 하지만 아픈 친구에게 카드를 보내거나 

문병을 가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셨지만 저희들의 착한 일로 기운을 차리실 것이라 믿어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10처 예수님의 옷을 벗기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친구들 앞에서  놀림을 받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이젠 친구들이 저를 놀리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께요. 악당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도 화를 내시거나 아무 불평도 하지 않으셨듯이 친구들이 비겁하게 대할 때도 용감해지겠어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절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몸이 아파서 친구들과 놀지 못할 때 슬프고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았을 때 참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잘 참아낼 것을 약속하겠어요. 

(주님의 기도, 영광송, 성모송)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절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저희들만의 행복을 위해 욕심을 많이 부리곤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신을 희생하세요. 또한 예수님도 저희 모두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 가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친구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영광송)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13처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내리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절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저희들은 친한 친구들만 보살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에겐 친절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참사랑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겠어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14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절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언짢은 마음으로 나눌 때가 많아요. 이제는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드렸듯이 밝은 미소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겠어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